
전술핵 배치, 이제 결단할 때다

오랫동안 핵정책과 핵전략 문제를 연구해온 김태우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북
한이 핵 무기 개발에 저토록 매달리는 것은 한국 죽이기 한국 겁주기  한국 
때리기  한국 배제하기 등 네가지의 의미라고 한다  참으로 쉽게 이해되면서
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한국 죽이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이 유사시에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쓰게 될 경우 한국에 벌어질 엄청난 재앙을 말한다

한국 겁주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한국
의 안보와 경제 사회 안정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 때리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가 예방적, 자위적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에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각종
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배제하기라 함은 북한이 미국 본토 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과 ICBM미사
일을  구실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바로 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우 박사는 이러한 네 가지의 위기로 진단한 후에 그상황을 일거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북한과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핵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공포의 균형을 갖추자는 것이다

다만 김태우 박사는 우리가 직접 핵을 개발하는 것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서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재정 부담도 상당하며 국내  일각에서 제기될 반대
여론과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노력과도 상충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실적 대안으로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될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를 위한 전술 핵은 이미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
었던 적이 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당시 국내외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한국과 북한이 모



두 핵을 개발 또는 보유하지 않기로 국제사회와 약속을 하고 그러한 전제하에 
기존에 있던 전술 핵을 철수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그러한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극도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공격용 핵무기 개발
에 진력해 온 것은 북한에 대해서만은 외눈박이 였던 한국의 역대 진보정권 
외에는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그 결과로 현 정부의 일방적 평화 회담구걸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은 장거리 미
사일을 펑펑 연습발사 하고, 보란듯이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까지  감행하고 있
는 반면에 우리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장비 사드체계의 배치 마저 곤
욕을 치르는가 하면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왜곡과 조롱을 일삼고 있
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계속 비핵화 또는 평화회담의 환상에만 
매달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고집한다면 이는  5000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드는, 아둔한 처사일 뿐이다

전술 핵 배치는 최소한의 자구적 조치이면서도 현시점에서 가장 유용하고 현
실적인 방어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인기영합주의를 내려놓고 
결단을 해야 마땅하다


